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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산업화과정 이후 후기산업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정과 외환위기, 금융

위기 등 사회경제적 격동기를 거쳐 온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직업구조 및 직업분포에 나타나는 변화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직업구조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대응일치분석을 통해 직업구조의 제 

속성인 취업인구의 사회-인구통계적 특성과 직업의 상호관계를 파악한다. 특히, 고용분포의 공간적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지역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크기와 성격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직업구조는 사회구

조 및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반면 전문직과 단순직으로의 

이원화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취업인구의 사회-인구통계적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관계에서 차원1의 

비정칙값을 통해 본 직업과의 관계는 산업, 성/학력, 지역(시군구), 성/연령 속성 순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난

다. 본 연구는 출산율 저하, 인구고령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취업인구의 구성에 큰 변화가 예견되

는 우리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인력의 수급대비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정책의 방향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주요어 :  직업구조, 취업인구, 사회-인구통계적 특성, 다차원척도법, 대응일치분석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occupational structure of employment in Korea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in which have transformed from industrialized economy to knowledge-
based economy very rapidly as well as having experiences of both IMF and financial crisis.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trends occupational distribution and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occupational structure of employment since 1980. By applying correspondence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Scaling(MDS) methods, we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employed persons by occupation 
and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group, educational attainment, industry, region. We found the 
occupational structure of Korea has been changed dramatically with the socio-economic transformations 
during the last four decades. In particular, the occupational (job) structure has been highered in general. 
However, it has also been dualized extremely into two groups, one is the specialized-skilled-white color 
jobs and the other is the simple-unskilled-blue color job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as the 
importation basis for the provision of labour supply and employment policy plan at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at the local level.

Key Words : occupational structure, employment populati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multidimensional scaling, corresponde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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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변화와 공간변화는 서로 밀접하게 엮여 있다

(Massey, 1984). 경제 및 기술변화와 함께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가 하면 기존의 

일자리는 줄어들거나 소멸되는 현상으로 세계경제지

도가 바뀌고 있으며 그 변화의 정도와 속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Moretti, 2012).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회

경제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로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직업구조 및 경제지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

났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거쳐 후기

산업화 사회와 지식정보사회로 진입은 산업을 구성하

는 인적자원의 직업역량과 기술수준에 대한 변화요구

로 이어지면서 직업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간단히 직업의 수에서도 감지된다. 

직업사전이 처음으로 발간된 1969년만 하여도 우리

나라 직업 수는 약 3천여 개에 불과하였으나 산업화를 

거치면서 1986년, 직업 수는 약 9천여 개로 증가하였

고 이후 시대의 필요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

서 2014년 말 기준, 총 11,440개로 조사되었다(한국고

용정보원, 2015).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고 이

를 전후한 시기의 산업구조와 취업자의 직업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

화하여 ‘한 우물’과 ‘평생직장’으로 대표되던 전통적

인 직업개념이 사라지고, 평생에 걸쳐 여러 번의 직업

을 거칠 확률도 높아졌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직업나

이도 무너지면서 은퇴 후 재취업하는 노인인구가 증

가하는 등 ‘앙코르 커리어’를 추구하는 이들이 노동

시장에서 청년층 구직자와 함께 경쟁을 벌이고 있다

(Freedman, 2007). 

사회경제적 변화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노동인력의 수급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곧 직업역량과 구성에 대한 변

화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예컨대,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구조라 하더라도 지식과 정보에 의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로 변화하면서 생산위주뿐만 아니라 연

구개발 등 지식기반 고용을 창출하게 되고, 이는 노동

인력의 직업구성과 위치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경우 취업자가 산업구조 상으로 ‘제조업’에 

속할지라도 맡은 업무가 연구개발이라면 직업은 ‘전

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분류된다. 산업과 직업의 차

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산업구조가 유사하더라도 직업

구조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

로 산업분석과 함께 직업분석도 수행되어야 함을 의

미하는 것으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식기

반경제사회에서 이러한 접근시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Thompson and Thompson, 1985; Marku-

sen, 2004; 구교준·조광래, 2011).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직업단위의 

인력구조의 관점보다는 사업체단위의 산업구조에 초

점을 두고 있거나 직업구조에서도 특정직종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율 저하, 인구고령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취업인구의 구성에 큰 변화가 예견되는 우리

사회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직업구조

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는 작업은 향후 인력수급 대비

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지역별로 노동시장의 크기와 성격이 다르고 노동

시장을 구성하는 노동인력인 취업자의 성, 연령, 학력

수준 등 인구집단별 경제활동의 내용과 성향의 차이

로 인구통계학적 구조에 따라서도 직업분포의 특성이 

달라진다. 인적자원의 구성으로서 취업인구의 직업구

조 및 분포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 

취업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산업구조, 그리고 지

역의 공간구조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직업은 직업통계의 

공식분류체계인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능수준

에 따라 총 9개의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는 구조를 따

르되, 직업의 인구통계학적 구조, 직업별 산업구조, 

지역의 공간구조의 관계 측면에서 직업구조의 변화

를 분석한다. 특히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급진

적 산업화과정에서 후기산업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및 1990년대 말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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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 사회경제적 격동기를 거쳐 오는 동안 한국의 직

업구조 및 분포에 나타나는 변화와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직업구조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분석하

고, 직업구조의 제 속성인 취업인구의 사회-인구통

계적 특성과 직업과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응일치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별 산업구조와의 

교차비교 및 분포를 통해 노동시장의 크기와 성격을 

분석한다. 

2. 직업구조에 대한 연구동향 

산업과 고용의 지리를 사회 및 경제적 구조와 연결 

지어 설명하려는 Massey(1984)의 시도 이후 노동의 

공간적 분업화 과정 및 직업에 대한 지리적 연구에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직업지리학의 개념이 소개되고 직

업에 대한 지리학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직업에 관한 연구는 

직업능력, 직무분석, 직무만족, 직업의식, 이직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직업구조, 직업분

류, 직업이동, 직업변동 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에 속한다(이영대, 1999; 한상근, 2005의 

직업연구 동향 참고). 

다음 표 1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직업연구를 구분, 정리한 것이다1). 이 기간 

동안 직업관련 연구는 총 2,519건으로 집계되는데 이 

가운데 직업교육, 직업훈련, 직업기술교육(훈련), 직

업재활과 관련된 연구가 684건(27.2%)이고, 직업윤

리, 직업가치 내지는 직업관, 직업의식, 직업(직무)만

족 등 직업의 심리·정서적 측면을 논의한 연구와 직

업지위 또는 직업위세, 직업계층 등 사회적 측면에서 

직업을 연구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직업연구는 941

건(37.5%)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협의의 직업연구를 보면 직무분

석과 직업능력 등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전망과 유망직업의 경우 조

사연구를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2) 등을 통해 지속적

으로 진행되어 왔다. 반면 직업구조, 직업분류에 관

한 연구진행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런가하면 평생직장의 붕괴, 이전직의 증가로 

직업이동에 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직업연구 가운데 지리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특

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성장과 분포, 격차 등을 다룬 

연구(김헌재, 1989; 서종국, 1998; 이희연, 1993; 이

헌영 등, 2014), 둘째,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직

업별 분포의 특성을 다룬 연구(한주성, 1998; 노시학, 

2000; 정연주, 2001; 조현미, 2007), 셋째, 구직, 취

업과 관련한 인구이동 및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그 결정요인(권상철, 2000; 안영진, 2001; 2013; 박

추환·김명수, 2006; 박삼옥 등, 2008; 문남철, 2010; 

2011; 2013; 강영걸, 2012; 김동현 등, 2012; 이현욱, 

2013; 이현재, 2014; 이정현·이희연, 2015; 이원호, 

2016)을 파악한 연구, 아울러 이로 인한 직주분리 현

상(한주연, 1989; 하성규·김재익, 1992; 노시학·손

종아, 1993; 김재익·전명진, 1996; 김형태, 2009; 김

승남, 2014; 손승호, 2015)을 고찰한 연구들로 정리

된다. 지리학 관련 분야에서는 직업의 분포와 직업을 

위한 지역 간 이동을 다룬 연구가 적지 않으며, 최근

에는 직업관련 심리·정서적 측면을 다룬 연구(양정

미 등, 2011; 이태희·김려은, 2011)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서구에서 직업구조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계층구조

와 연관시켜 논의한 사회학적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Blau and Duncan, 1967; Parkin, 1971; Sewell 

and Hauser, 1975; Bibb and Form, 1977; Reeve, 

1977; Feathermann, 1981; Kalleberg, 1988; Bidwell, 

1989; Ganzeboom et al., 1991; King, 1992; Cromp-

ton, 1993; Murphy and Welch, 1994; Zawacki, 

1999; Eric and Pager, 2001; Chan and Goldthorpe, 

2004). 주로 소득, 교육수준과 직업의 관계를 계층(계

급)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관

점에서 직업구조를 논의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화이트/골드칼라로 지칭되는 직업군을 비롯한 

전문직 등 직업계층의 특성을 논의한 연구를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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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강신택, 1976; 정근식, 1984; 심윤종 등, 1987; 김

지섭, 1994; 차종천, 1998; 신광영·이성균, 1999; 서

문기, 2004; 이중희, 2005; 임창규·유인진, 2011; 

Yoo et al., 2014; 최은영·홍장표, 2014). 

그 외, 직업구조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현대사회의 변

화(도시화, 산업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하는 

설명변수로써 사용되곤 했다(김헌재, 1989; 이기석, 

1990; 정이환, 1992; 김기환, 1993; 이원호 2002). 또

한, 특정산업의 직업구조(유경희, 1985; Devinatz, 

1999; Freeman and Aspray, 1999; Cusumano, 2004; 

유규창 등, 2005; 한상근, 2005; 심규범, 2009)를 

다룬 연구도 있다. 특히, 정보사회로의 진전에 따

른 정보관련 직업구조(김원동, 1992; 장창원·이상

준, 1999; Feser, 2002; 권기욱·조주은, 2007) 및 정

보관련 직업분포의 패턴을 파악한 연구가 일부 존재

한다(이희연, 1993; 조동기·조희경, 2002). 마지막

으로 특정인구집단의 직업구조를 다룬 연구도 있다

(Hodson and Sullivan, 1996; 한주성, 1998; Hirsh, 

Macpherson and Hardy, 2000; 박경숙, 2002; 진미석 

등, 2003; 조가원, 2014).

이상으로 기존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국내 직업연

구에서 직업구조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

진함을 알 수 있다. 직업구조에 대한 연구라고 하지만 

계층적 차원에서의 연구, 특정산업 또는 특정인구집

단의 직업구조에 관한 연구이며 공간적 측면에서 지

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더욱 미흡한 편이다. 이는 

산업통계와 달리 직업통계의 경우 공식집계자료가 부

족하고 다양하지 못해 실증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이기도 하다. 직업구조를 다룬 일부의 연구

마저도 주로 유망직업을 전망하거나 특정직업의 직무

분석을 위한 직업구조 전반에 대해 개괄한 수준에 불

과하다.

직업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특징과 추이를 분

석한 소수의 연구로 김헌재(1989), 홍두승 등(1999)

과 방하남 등(2011)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김헌재

(1989)는 1960-1985년간 5개 직업군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도시규모별 직업구조의 변화를 사무관련직

의 증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는데 전문가 및 관련 종

사자와 관리자, 사무 종사자를 모두 합쳐 사무관련직

으로 보았다. 홍두승 등(1999)과 방하남 등(2011)도 

시계열 구간의 차이일 뿐, 6개(전문직, 관리직, 사무

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농림수산업)의 직업분

표 1. 직업관련 연구의 구분 및 연구동향(2005-2015)
(단위: 건)

구분
관련연구 

문헌 수
주요 연구대상

직업교육훈련 684 직업교육, 직업훈련, 직업기술교육(훈련), 직업체험, 직업재활

심리·사회적 측면

(외재적 접근)
941

직업탐색, 직업선호(선택), 직업흥미, 직업가치(관), 직업태도, 직업윤리, 

직업의식, 직업(직무)만족, 직업계층, 직업위세, 직업지위

경제적, 

협의의 

측면

(내재적 

접근)

직업구조(직업구성) 21 직업구조, 직업구성, 직업군

직업분류 12 직업분류, 직업군집화/유형화 

직업정보(직업세계)

직업전망(유망직업)
41 직업정보, 직업세계, 직업사회, 직업전망, 유망직업, 직업변동(변화)

직업이동(이전직) 69 이직, 전직, 경력이동, 직업이동 

취업(구직) 69 취업, 재취업, 구직, 입직

직업능력(직업기술) 183 직업기초능력, 직업스킬, 지식

직무분석 332 직무분석, 직무개발, 직업전문성

기타 164 직업생활(적응), 직업지도, 직업상담, 직업안정(유지) 등

계 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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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기준으로 하여 직업구조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

다. 이들 역시 직업자료를 재구성할 때 과거와의 자료

연결성을 위하여 일부 직업군을 한 데 묶어 분석하였

다. 그런데 이들의 분석시점과 달리 현 시점에서 이러

한 범주화는 각 직업군의 특성이 간과될 가능성이 크

다고 할 수 있다3).

3. 한국 직업구조의 변화양상과 추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직업구조의 변

화추이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직업구조는 계층(class)의 의미와 구

성(composition)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한국표준

직업분류(KSCO)>에서 대분류기준은 직능수준(skill 

level)에 따른 분류로 이미 계층성을 띠고 있고4), 각 직

업별 사회-인구통계적 구성분포의 변화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연구와 달리 각 시기별 직업자료

의 재구성에서 직업군의 통합을 배제하였다. 직업군

을 한 데 묶어 분석할 경우, 현재 직업분화에 따른 각 

직업군의 분포특징과 변화추이를 면밀하게 진단하는

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직업군의 통합재구성 없

이 모든 직업, 즉 직종별 변화추이를 성별, 연령별, 학

력수준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비추어 우리나라 

직업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아울러 

현재의 산업별·지역별 직업분포도 함께 교차 비교하

여 살펴본다. 

다음 그림1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의 직업별 취

업인구 구성분포의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다5). 지난 

35년간 우리나라 직업구조의 변화추이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급격한 증

가세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급격한 감소세라 할 

수 있다. 또한 ‘사무 및 관련 종사자’의 구성비도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은 다소 증

가세를 보였지만 ‘판매 종사자’는 다소 감소세를 보이

고 있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

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생산관련 직

종은 외환위기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아 2000년에 일

시적으로 취업인구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다시 증가세

를 나타내고 있다. ‘관리자’의 경우 동일한 직능수준이 

요구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달리, 2000년 이

후 취업인구의 직업별 분포에서 비중 감소세를 나타

내고 있다.

표 2는 이 그룹에 통합된 직업군을 세분화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

그림 1. 직업별 취업인구 분포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 1990, 2000,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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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통

합구성비는 1980년 28.1%에서 1990년 31.6%로 증

가세를 보이다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29.2%로 다

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 31.6%, 

2015년 기준 34.3%로 전체 취업인구 중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단순노무 종사자’는 1995

년 6.8%, 2005년 7.6%에서 2010년 10%를 넘어서며, 

2015년 기준 13.2%의 비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

다. 1995년 대비 2015년의 증가율은 무려 182.0%에 

달한다. 반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비중은 

감소-정체 상태를 보이며 2015년 기준 9.0%를 차지

하였고,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1995년 

11.2%에서 정체 내지는 소폭 증가세에 머물며 2015년 

기준 1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그룹 직업의 증가세는 ‘단순노무 종사자’

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취업인구의 

직업분포에서 ‘단순노무 종사자’는 두드러진 증가폭

을 보이며 ‘사무 종사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다시 말해, 지난 30여 년간 전체 취업인구의 

직업구조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직능을 요구하는 직업

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가장 낮은 수준의 직능

을 요구하는 직업인 ‘단순노무 종사자’가 전체 직업군

에서 무려 3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4, 5는 이를 다시 직업별 성, 연령, 학력수준

의 인구통계학적 구조에서 분포추이를 분석한 것이

다. 먼저 직업별 성별구조를 보면(표 3) 1985년 당시

만 하여도 남녀 모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압도적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산업화로 지속

표 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분포 추이

직업군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201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8.1 31.6

13.8 10.5 10.1 8.9 8.8 9.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2 11.2 11.7 12.2 12.0 12.1

단순노무 종사자 6.8 7.5 7.6 10.5 12.9 13.2

계 28.1 31.6 31.8 29.2 29.4 31.6 33.6 34.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2015」

표 3. 직업별 성별구조 및 분포추이

직업군
남성 여성

1985 1995 2005 2015 1985 1995 2005 2015

관리자 1.9 6.3 5.3 2.4 0.1 0.6 1.0 0.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2 18.2 18.3 18.0 5.8 14.7 20.2 22.8

사무 종사자 12.8 9.8 15.3 15.6 11.1 15.1 18.3 18.9

서비스 종사자 5.8
15.3

5.8 6.3 11.8
27.9

16.0 16.4

판매 종사자 12.7 9.2 10.1 12.4 14.0 14.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6.1 12.6 9.1 5.0 40.1 21.0 13.3 4.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4.4

17.1 13.7 13.5

18.7

7.9 4.3 2.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3 15.2 18.3 5.5 6.1 3.7

단순노무 종사자 6.5 8.1 11.1 7.3 6.8 1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5, 1995,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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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급감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기준 각각 5.0%, 

4.5%의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1985년 당

시 ‘관리자’ 다음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으나 고학력화, 지식기반화의 영향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기준 남녀 각각 18.0%, 22.8%로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지

난 35년 간 매우 높은 급증세를 나타냈다. 남녀의 직

업선호 차이에 따라 남성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구성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서

비스 종사자’의 경우 여성의 구성비가 남성보다 항상 

높다. ‘사무 종사자’에서 여성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다음으로 가

장 많은 비중(18.9%)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은 1995년 

비중 감소세를 보인 후 다시 소폭 증가하여 2015년 기

준 15.6%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성별 

관계없이 급증세를 보여 왔고 지난 10년간 여성 증가

율(49.1%)이 두드러진다.

표 4는 직업별 연령구조 및 분포추이를 나타낸 것

이다. 1980년 당시만 해도 취업인구 가운데 30대(15-

표 4. 직업별 연령구조 및 분포추이

직업군
15-19세 20-29세 30-39세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관리자 0.0 0.0 0.1 0.0 0.2 0.9 0.4 0.2 1.4 4.8 2.6 0.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 7.1 8.7 6.9 5.8 23.3 29.6 29.9 5.8 20.9 25.2 30.2

사무 종사자 9.3 26.6 16.2 11.4 15.4 23.4 27.0 24.6 10.3 11.3 21.9 26.8

서비스 종사자 7.5
16.7

19.1 34.3 7.3
17.8

9.1 13.2 8.0
21.6

8.9 7.1

판매 종사자 4.9 12.3 23.7 10.1 10.3 11.9 16.2 11.3 1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3.8 4.7 1.5 0.8 24.4 3.7 1.1 0.7 28.7 6.9 2.4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3.3

16.2 4.3 0.8

36.9

14.4 7.5 4.4

29.6

16.4 11.2 7.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3.8 30.8 5.3 12.4 11.3 8.2 12.6 11.4 9.9

단순노무 종사자 4.9 6.9 16.7 4.0 3.7 7.0 5.4 5.1 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업군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관리자 1.9 6.9 5.6 2.0 1.7 5.9 6.1 2.9 0.8 3.2 3.0 1.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5 13.9 16.0 21.5 3.3 9.8 11.1 11.6 1.9 5.3 4.9 5.2

사무 종사자 6.6 6.3 13.9 17.8 3.6 4.1 8.3 9.5 0.9 1.5 2.6 3.2

서비스 종사자 7.3
24.2

12.0 9.7 5.6
18.3

10.9 13.6 2.8
9.4

4.2 8.2

판매 종사자 14.2 12.4 13.7 12.0 11.2 12.6 8.1 7.4 9.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5.4 13.7 6.3 1.8 61.9 32.2 16.5 5.5 80.8 65.6 56.1 24.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0.1

15.0 12.4 10.9

11.9

10.6 10.8 11.9

4.7

3.7 3.7 6.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0 13.6 13.0 7.6 12.9 16.3 2.1 4.7 10.4

단순노무 종사자 8.1 7.8 9.5 11.5 12.2 16.0 9.1 13.4 3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 1995,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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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까지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

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 생산관

련 직종에 높은 취업분포를 보였고 40대 이상은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다.1995년, 청년층

(15-29세) 5명 중 1명 이상은 ‘사무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년층(30-59세)은 ‘서비스 및 판매 종사

자’로의 취업분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0

세 이상 취업인구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농림어업 숙

련 종사자(65.6%)’로 나타났다. 2005년, 취업인구 중 

15-19세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30.8%)’

가 가장 많았고 20-49세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로의 취업분포가 가장 높았다. 50-59세

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2.9%)’와 ‘단순노

무 종사자(12.2%)’로의 취업분포가 가장 높았다. 여전

히 60세 이상 취업인구의 절반 이상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56.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취업

인구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15-19세 취업인구는 ‘서

비스 종사자(34.3%)’가 가장 많았고 20-49세는 2005

년 이후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로의 

취업분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59세도 

2005년 이후로 취업인구 중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6.3%)’와 ‘단순노무 종사자(16.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은 2005년까지 취업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이었으나 

2014년 ‘단순노무 종사자(31.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의 연령구조를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는 20-49세의 젊은층이 유입되고 다시 

나이가 들면 유출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지난 35년간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

자’의 경우 20-30대 취업인구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

여 젊은층의 생산관련 직종 기피현상을 엿볼 수 있다. 

표 5는 직업별 학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각 직업

을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능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학력수준의 제한이 있어 각 직종별 학

력수준의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학

력수준 향상으로 모든 직업군에서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취업인구가 증가하였다. 

중졸 이하 학력계층의 취업분포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인 경우가 가장 많

았으나 2014년에는 ‘단순노무 종사자’에 가장 많이 분

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취업인구는 1980

년 당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

표 5. 직업별 학력구조 및 분포추이

직업군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관리자 0.2 0.9 1.0 0.2 1.3 3.9 2.7 0.7 7.1 9.9 5.9 2.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6 1.9 1.4 0.8 4.7 10.8 7.4 7.0 35.8 49.5 39.3 39.8

사무 종사자 2.3 2.2 2.9 1.2 26.1 16.2 14.8 12.4 28.7 17.5 25.2 27.3

서비스 종사자 8.2
21.2

12.0 13.5 7.9
24.4

12.9 14.4 4.0
11.9

6.1 5.8

판매 종사자 12.0 8.8 8.9 16.8 14.9 16.4 11.9 8.9 9.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1.2 33.6 33.8 20.5 11.8 5.2 5.1 3.3 3.1 1.3 1.3 1.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5.6

17.1 11.7 10.6

31.5

17.3 14.4 12.3

9.5

5.2 5.8 4.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4 12.4 11.9 16.2 19.0 18.9 3.2 5.2 5.6

단순노무 종사자 11.8 16.0 32.4 5.9 8.8 14.6 1.5 2.3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 1995,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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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31.5%의 비중

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은 사무 종사자

(26.1%)였다. 1995년 고졸 취업인구는 ‘서비스, 판매 

종사자’인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사무 

종사자’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16.2%의 

비중으로 많았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고졸 취업

인구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졸 학력자의 구

성비 증가세보다 대졸 학력자의 증가세 폭이 더 큰 것

으로 나타나 이 직업군에서도 고학력화 추세가 진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198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대졸 이상 취업인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이고 그 다음은 ‘사무 

종사자’로 1995년 구성비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14년 기준 27.3%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수준과 관계없이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

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4년 기준 고졸(약 

148만 명)과 중졸 이하(약 146만 명)의 단순노무 종사

자는 대졸 이상(약 36만 명) 단순노무 종사자보다 약 

4배가량 많았지만 단순노무 종사자 중 대졸이상 학력

자도 지난 20년간 무려 약 5.8배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2014년 기준 산업·직업별 취업인구 분포

표 6. 산업·직업별 분포(2014)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
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
사자

장치, 기
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계

농·림·어업
0.2 0.4 0.6 0.0 0.0 92.1 0.1 0.3 6.3 100.0

(0.8) (0.1) (0.2) (0.0) (0.0) (98.2) (0.1) (0.2) (2.8)

광공업
2.2 10.2 20.1 0.3 2.1 0.0 17.2 36.0 11.9 100.0

(24.2) (8.7) (20.3) (0.4) (2.9) (0.1) (33.3) (51.0) (15.7)

전기·가스증기

수도사업

7.1 21.4 33.3 1.2 1.2 0.0 7.1 16.7 11.9 100.0

(1.5) (0.4) (0.6) (0.0) (0.0) (0.0) (0.3) (0.5) (0.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3.4 3.4 16.1 1.1 3.4 0.0 4.6 46.0 21.8 100.0

(0.8) (0.1) (0.3) (0.0) (0.1) (0.0) (0.2) (1.3) (0.6)

건설업
4.1 10.0 13.4 0.1 0.7 0.3 47.6 9.9 13.9 100.0

(18.4) (3.5) (5.6) (0.1) (0.4) (0.4) (38.1) (5.8) (7.6)

도매 및 소매업
0.7 6.4 15.3 0.3 61.9 0.0 2.3 1.7 11.3 100.0

(7.1) (4.8) (13.4) (0.4) (75.5) (0.1) (4.0) (2.1) (13.0)

숙박 및 음식점
1.1 0.9 1.6 69.2 8.8 0.0 1.4 0.2 16.7 100.0

(5.8) (0.4) (0.8) (53.8) (5.9) (0.0) (1.3) (0.2) (10.7)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8 22.5 17.9 0.8 2.2 0.0 2.6 42.2 10.9 100.0

(4.3) (9.3) (8.8) (0.7) (1.5) (0.0) (2.5) (29.3) (7.0)

금융·보험
4.4 9.1 51.3 0.5 33.0 0.0 0.2 0.1 1.4 100.0

(9.3) (1.5) (10.0) (0.1) (8.9) (0.0) (0.1) (0.0) (0.4)

부동산 임대업 및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

1.4 30.8 25.3 4.0 3.8 0.3 3.5 5.7 25.1 100.0

(9.6) (16.3) (15.9) (4.0) (3.3) (0.7) (4.2) (5.0) (20.7)

공공·개인·사회

서비스업 및 기타

1.2 44.9 16.6 17.3 0.7 0.1 5.7 2.3 11.2 100.0

(18.4) (55.0) (24.1) (40.3) (1.4) (0.6) (16.0) (4.7) (2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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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교차 비교하였다(표 6)7). 먼저 산업별 직업분포를 

보면, 광공업의 경우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가 36.0%의 구성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가스증

기 수도사업은 사무 종사자(33.3%)가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고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업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46.0%의 구

성분포를 나타냈다.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

자’가 42.2%의 구성비를 차지한다. 금융 및 보험업에

는 사무 종사자(51.3%)가 절반을 상회하였고, 부동산 

임대업 및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전문가 및 관

련 종사자’와 30.8%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마지막

으로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및 기타서비스업 역

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4.9%)’의 취업분포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직업단위의 취업구조에서 산업분포를 보

면, 관리자는 ‘광공업’과 ‘건설업’ 내 취업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공공·개

인·사회서비스업 및 기타(44.9%)’와 ‘부동산 임대업 

및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업(30.8%)’에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사무 종사자는 ‘금융 및 보험업’에 절반이 

넘는 51.3%가 분포하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는 ‘숙박 

및 음식점(69.2%)’에 판매 종사자는 ‘도매 및 소매업

(61.9%)’에 압도적인 취업분포를 나타냈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속한 산업은 ‘농·림·어업’으로 98.2%

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경우 ‘건설업(38.1%)’에의 취업분포가 높았고, 광공업

도 33.3%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광공업에 51.0%가 분포하고 있다. 단

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및 

기타(21.4%)’에 높은 분포를 보였다.

특히, 직업별 산업분포에서 광공업이 차지하는 구

성비의 감소세와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의 

증가세를 관측할 수 있다. 직업별 산업분포에서 ‘관리

자’의 경우 광공업 30.6%(‘95) → 25.8%(‘05) → 24.2% 

(‘14)과 건설업 20.7%(‘95) → 19.2%(‘05) → 18.4%(‘1

4) 내 구성비에서 두드러지는 감소세를 나타냈고, 

‘사무 종사자’의 산업분포에서도 광공업의 구성비

는 30.0%(‘05) → 20.3%(‘14)로 급격한 감소세, 단순

노무 종사자에서 ‘광공업’에 종사하는 분포 비중도 

21.9%(‘05) → 16.0%(‘14)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

들 직종에서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및 기타’와 

‘부동산 임대업 및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 산업에서

의 구성비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아울러 산업 내 직

업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와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관측

할 수 있다. 농·림·어업, 광공업을 비롯하여 대부

분의 산업 내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차지하

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도매 및 소

매업’에서 판매 종사자는 63.0%(‘05) → 61.9%(‘14)

로 구성비가 감소한데 반해, 전문가 및 관련 종사

자는 0.9%(‘05) → 6.4%(‘14), 단순노무 종사자는 

7.3%(‘05) → 11.3%(‘14)로 증가세를 나타냈고, ‘공공·

개인·사회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에서 전문가 및 관

련 종사자는 42.6%(‘05) → 44.9%(‘14), 단순노무 종

사자는 7.6%(‘05) → 11.2%(‘14)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운수업, 출판영상과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4.8%(‘05) → 22.5%(‘14)

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고, ‘숙박 및 음식점’

에서 서비스 종사자는 59.5%(‘05) → 53.8%(‘14)로 

비중이 감소한데 반해, 단순노무 종사자는 7.3% 

(‘05) → 16.7%(‘14)의 비중으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한편,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 임대업 및 기술, 사

업지원 서비스’에서는 사무 종사자가 각각 49.4% 

(‘05) → 51.3%(‘14), 17.5%(‘05) → 25.3%(‘14)의 증가세

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직업별 산업구성

에서 ‘광공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증가하는 양상이 관측되

었으나, 산업 내 직업구성으로 다시 살펴보면 농·림·

어업과 광공업, 건설업의 1,2차 산업 내에서도 ‘전문

가 및 관련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

를 관측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개인 및 공

공 서비스업 분야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고, 

생산자 서비스업 분야에서 ‘사무 종사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결국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나타

나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의 유형에 따른 직종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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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한국 직업구조 및 직업분포  

변화에 나타나는 특성

1)  직업 제 속성과의 상호관계에 나타는 직업구조 

변화 

직업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여러 요인 가운데 

직업 자체의 변화요인으로 직업의 성원(成員)인 취업

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취업자의 산업·지역적 속

성과의 관계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직업 제 

측면의 속성과 직업과의 관계 변화에 있어 상관관계

에 대한 변화 정도를 동시배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비

교하여 볼 수 있는 대응일치분석8)을 사용하였다.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은 다차원척

도(Multidimensional Scaling, MDS) 분석법의 하나

로 저차원(2차원 또는 3차원)의 공간에서 대응일치표

를 사용하여 다변량의 범주형(categorical) 자료, 특히 

명목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동시에 각 변수의 범

주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다시 말해, 행 변수

와 열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최소한의 차원으로 나타

내려는 분석으로 요인분석과 마찬가지로 90도씩 회

전시키면서 관성(inertia)의 설명 정도를 산출하는 기

법이며 대응분석에서 차원(dimension)은 요인분석

의 요인(factor)과 유사하다(SPSS통계패키지22. 도움

말). 요인득점과 같이 차원의 점수는 행과 열 변수의 

점수로 산포도 상에서 좌표 값으로 나타난다. 즉, 산

포도 상의 동시배치로 각 변수별 범주들의 공간상의 

상대적 위치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는 것이 큰 이점이 된다(노형진, 2011). 좌표 값의 위

치가 근접할수록 연관성이 높고, 멀수록 연관성이 낮

은 범주가 된다.

대응분석에 투입된 행 변수는 1995년과 2014년 기

준 전국 취업인구의 성, 연령, 학력수준의 인구통계학

적 속성과 산업별, 지역별(시군구) 취업인구의 경제·

지리적 속성이고 열 변수는 전국 취업인구의 직업으

로 9개의 직업대분류를 투입하였다9). 행과 열 사이의 

거리측도는 카이제곱거리로 설정하였고 정규화는 두 

변수 범주간의 차이와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칭

적정규화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모델

에서 각 차원의 독립성을 검증하는 카이제곱 값은 통

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취업인구의 성/연령 속성과 직업 간의 대

응일치분석의 결과를 공간상에 포지셔닝한 산점도를 

나타낸다. 관성비율은 각 차원의 설명력으로 1995년

의 경우 1차원에서 56.4%, 2차원에서 24.3%로 두 차

원에서 전체 고유치의 80.6%를 설명하였고 2014년도 

1차원 55.5%, 2차원 31.2%로 두 차원에서 전체 고유

치의 86.6%를 설명하였다. 비정칙값은 행과 열 점수

의 상관계수로 각 차원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척도로 성/연령 속성과 직업 간의 상관계수는 1차원

에서 각각 .516(’95년), .494(’14년)의 값을 나타냈다. 

행과 열의 각 변수의 범주별 대응관계의 변화를 보

면, 지난 20년간 성/연령 속성과 직업과의 관계에 상

당한 변화를 찾을 수 있다. 15-19세 취업인구의 경우 

1995년 여성은 ‘사무 종사자’에 남성은 ‘기능원 및 관

련 기능 종사자’와 근접하였으나 2014년 15-19세 남

녀 취업인구는 모두 ‘서비스 종사자’와 관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20-29세의 남성 취업인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여성은 ‘사무 종사자’와 관련성을 보

였고 30-39세 취업인구 중 여성은 ‘서비스, 판매 종

사자’와 매우 근접하였고 남성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연관성

을 보였다. 그러나 2014년 20대와 30대 남녀 취업인

구는 모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40대의 남성 취업인구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여성 취업인구는 ‘서비스,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와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59세, 60세 이상의 여성 취업인구는 ‘농

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고 60세 이

상 남성 취업인구도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全)연령층의 여

성 취업자에서 직업구조의 매우 두드러진 변화를 관

측할 수 있고 젊은 연령층의 생산관련 직종으로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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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피현상도 엿볼 수 있다. 

직업 간의 관계도 보다 근접해졌다. ‘전문가 및 관

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가 서로의 거리가 가장 근

접해졌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관리자’가 서로 근접해지면서 

직업분포의 연관성이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성/학력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일치분석의 

결과를 포지셔닝한 산점도이다. 성별/학력별 취업인

구와 직업 간의 관계는 1995년의 경우 1차원 62.0%, 

2차원 19.1%로 두 차원에서 전체 고유치의 81.2%를 

설명하였고 2014년에는 차원 1이 64.3%, 차원 2가 

21.7%로 두 차원에서 누적설명분산은 86.6%로 나타

났다. 

행과 열의 각 변수의 범주별 대응관계의 변화를 보

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995년과 2014년 모두

에서 대졸 이상의 남녀 취업인구와 연관성이 높게 나

타났고 ‘관리자’는 대졸 이상의 남성과 상호관계를 나

타냈다. ‘사무 종사자’의 경우 1995년만 해도 고졸 여

성 취업자와 근접하였으나 2014년 여성취업인구 중 

고졸학력자는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와 근접

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 종사자’는 대졸 이상의 남

녀 취업인구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기능원 및 관

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1995년과 2014년 모두에서 고졸의 남성 취업인구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취업인구 중 중

졸 이하의 학력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연관성을 보였는데 

2014년에는 두드러지게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직업

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여성 취업인

구는 1995년과 2014년 모두 ‘서비스 종사자’, ‘농림어

업 숙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와 상관관계를 보

였다. 지난 20년간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각 직업

을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능수준보다 높은 학력

수준의 취업인구가 분포하는 직업군이 증가하였다. 

직업 간의 관계만을 보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

자’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가장 인접하

여 유사성을 띠며 분포하고 있고, ‘전문가 및 관련 종

사자’와 ‘사무 종사자’도 서로의 거리가 더 근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리자’는 성/연령 속성과 직

업과의 대응관계에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및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인접하여 유사성

을 띠었으나 성/학력수준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관계

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와 더 높

은 연관성을 나타냈다. 

그림 2. 성, 연령과 직업 간의 관계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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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분석 결과에서 성/연령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

관계에서 1차원 비정칙값은 .516(’95년), .494(’14년)

이었으나 성/학력의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관계에서 1

차원 비정칙값은 .639(’95년), .634(’14년)로 산출되었

다. 성/연령 속성보다 성/학력 속성이 직업과의 관계

에서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변화 가운데 취업인구의 학력 변화는 지속적인 

고학력화 추세가 전(全)직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

면 인구고령화로 노년층의 재취업 증가, 청년층의 생

산관련 직종 기피 현상 등 취업연령층의 확대와 연령

층별 직업분포의 분리로 연령 세분화에 따른 직업구

성과 분포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경향이 

그림 3. 성, 학력과 직업 간의 관계 형상

그림 4. 산업과 직업 간의 관계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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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4는 취업인구의 산업과 직업 간의 대응

일치분석의 결과를 포지셔닝한 산점도이다. 1995년

의 경우 1차원에서 55.5%, 2차원 23.8%, 3차원 14.2%

로 3개 차원에서 전체 고유치의 93.0%를 설명하였고 

2014년에는 1차원에서 41.8%, 2차원 21.3%, 3차원 

19.7%로 3개 차원에서 총 누적 82.8%를 설명하였다. 

1995년과 2014년 모두 기준점을 중심으로 좌측 중

단에 농·림·어업이 위치하고 있고 ‘농림어업 숙련 종

사자’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인접 분포를 보이

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판매 종사자’와 인접

하여 위치해 있고 그 외 1995년에는 음식 및 숙박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와 ‘전

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다. 금

융보험업은 ‘판매 종사자’와의 거리에서 1995년보다 

2014년에 더 근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광

공업(제조업 포함)과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기

술, 사업지원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

스·증기, 수도사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 해

당되는 산업과 나머지 직업군은 우측 하단(제4사분

면) 공간상에 모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비정칙값

은 .965(’95년), .949(’14년)로 산업과 직업의 관계는 

매우 강한 것으로 확인된다. 산점도에서 기준점으로

부터 산업과 직업변수의 좌표 값(차원의 점수)의 분산 

정도를 보면 1995년보다 2014년이 보다 더 조밀한 분

포를 보이며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2) 직업의 공간적 분포 변화

마지막으로 직업분포의 공간구조에서 나타나는 특

성과 변화를 파악고자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취업인

구의 지역분포와 직업과의 대응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포지셔닝한 산점도는 그림 5와 같다. 상관계수

를 의미하는 비정칙값은 각각 .609(‘00년), .502(‘10

년)로 나타났다.

시군구 수준에서 취업인구의 지역분포와 직업 간

의 관계는 2000년에 차원 1에서 80.0%, 차원 2에서 

11.0%로 두 차원에서 전체 고유치의 91.0%를 설명

하였고 2010년에는 차원 1에서 73.9%, 차원 2에서 

15.8%로 두 차원에서 누적설명분산은 89.7%이다. 

2000년과 2010년 모두 직업 간 관계만을 볼 경우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가 연관관계를 갖는 그룹으로 묶

이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서로 연관성을 띠며 

인접하여 있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단독으로 위

치하고 있다. 직업 간 거리는 ‘사무 종사자’와 ‘판매 종

사자’가 가장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공간상에 단독 위치하고 있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

그림 5. 지역(시군구)과 직업 간의 관계 형상

2000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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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연관성 있는 지역으로 전남(해남군, 담양군, 함

평군, 곡성군, 고흥군, 신안군, 진도군, 장성군, 나주

시, 완도군, 보성군, 강진군, 구례군 등), 전북(남원

시, 부안군,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장수군, 진안군 

등), 경북(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영양군, 군위군, 

봉화군, 청도군, 예천군, 상주시, 영덕군 등), 경남(산

청군, 남해군, 합천군, 의령군, 하동군, 거창군, 의령

군, 창녕군, 밀양시 등), 충남(홍성군, 태안군, 부여

군, 서천군, 예산군, 논산시, 공주시 등) 지역 등이 인

접하여 위치해 있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

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좌

측 하단인 제3사분면의 공간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와 상관관계 보이는 지역으로 부산, 인천, 경기, 경남 

등의 산업단지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장치·기

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부산 강서구, 경북(구미시, 

칠곡군) 충남 아산시, 대구 달성군, 울산(동구, 울주

군), 경남 양산시, 충북 진천군 등이 매우 근접하여 위

치하고 있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경기(오

산시, 광주시, 김포시, 양주시, 평택시, 파주시, 화성

시 등)와 인천(서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등), 경북

(포항시, 경산시 등)지역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직업 가운데 서비스 종사자

와의 거리가 더 근접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광역시도별 CBD지

역과 CBD와 인접한 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관리자’

의 경우 점차 서울 내 행정구와의 연관성이 높은 방향

으로 위치가 강화되었다. ‘사무, 판매 종사자’와는 서

울,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와 전북(전주시 등), 충

남(계룡시 등)의 일부지역이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강원(속초시,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등)지역과 제주시 등 일부지역이 근접하여 위

치하고 있다.

제4사분면을 중심으로 일부 도서지역과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는 충남, 경남, 경

북, 강원지역 가운데 대도시지역과 인접해 있는 일부 

시군 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직업구조의 변화로 공간

재배치 과정 중에 있는 지역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직업과의 관계에서 뚜렷한 그룹으로 묶이지 

않았던 제4사분면의 일부지역의 경우 별도의 입지계

수 분석을 통해 지역별 직업집중도의 변화를 파악해 

본 결과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에서 다른 직업군의 상

대적 집중도가 높아지는 지역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10). 

한편, 대응일치분석결과에서, 차원 1의 비정칙값을 

통해 본 직업과의 대응관계는 산업, 성/학력수준, 지

역, 성/연령 속성 순으로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직업의 지역분포를 통해 직업의 공간구

조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정리하면 ‘전문가 및 관련 종

사자’의 경우 광역시도별 CBD지역과 CBD인접지역

이 위치하고 있다. ‘관리자’는 점차 서울지역과의 연관

성이 높은 방향으로 위치가 강화되었고, ‘사무, 판매 

종사자’와 연관성을 보이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와 전북, 충남의 일부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경기지역과 강원, 제주

지역의 일부 시군이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기능

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

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공간상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이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역으로 경남, 부산, 

경기, 인천 등의 산업단지지역이 인접 분포를 나타냈

다. 그 외, 직업구조의 변화로 공간재배치 과정 중에 

있는 지역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

자가 우세했던 충남, 경남, 경북, 강원지역에서 대도

시지역과 인접한 일부 시군지역과 도서지역이 하나의 

유형으로 공간상에 위치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급진적인 산업화과정과 

IMF외환위기, 금융위기, 탈산업화와 지식기반경제

로의 전환 등 사회경제적 격동기를 거쳐 온 한국의 직

업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산업화과정기인 1980년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

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

사자’로의 취업인구 분포가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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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였다. 이후 첨단산업의 발달 등 지식정보화로 

200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취업인구의 직업

분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노무 종사자’는 2000년대

부터 지속적인 급증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

로 가장 높은 직능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가장 낮은 직능수준을 요구하는 직업

인 ‘단순노무 종사자’는 전(全)직업에서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직업구조의 변화와 달리 성별, 연

령별, 학력수준별 등 인구통계학적 구조에서 살펴보

면 다소 상이한 직업별 취업인구 분포를 관측할 수 있

다. 직업분포의 성별구조에서 남녀의 직업선호의 차

이를 확인하였고, 연령별 취업인구의 직업구조에서 

주요 경제활동연령층과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두드

러진 변화를 관측하였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은 

취업인구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직업구조에서는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로의 취업분포

를 나타내 농촌의 고령화와 직능수준이 낮아 취업 장

벽이 낮은 직업으로의 진입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분포의 학력구조는 고졸이하의 학력계층에서 

큰 폭의 변화를 나타냈다. 고졸 학력자의 경우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

나 이 직업군에서도 대졸 이상 학력의 취업인구 증가

폭이 더 커지고 있어 고학력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아울러 직업 내 산업 구성과 산업 내 직업 구성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직업별 산

업구성에서 ‘광공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증가하는 양상이 

관측되었다. 그러나 산업 내 직업구성으로 살펴보면 

농·림·어업과 광공업, 건설업의 1,2차 산업 내에서

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

는 추세로 산업 내 직업구조의 고도화가 관측되었으

며,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개인 및 공공 서비스업 분

야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고, 생산자 서비스

업 분야는 ‘사무 종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결국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비

스 산업의 유형에 따른 직종별 변화추세는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직업구조의 변화요인으로 직업의 성원(成

員)인 취업인구의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취업인구의 

산업·지역적 속성과의 관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직업 제 측면의 속성과 직업과의 관계 변화에 있어 상

관관계에 대한 변화 정도를 동시배치를 통해 시각적

으로 비교하여 볼 수 있는 대응일치분석을 수행하였

다. 분석결과, 전(全)연령층의 여성 취업자의 직업구

조에서 매우 두드러진 변화를 관측하였고 젊은 연령

층의 생산관련 직종으로의 취업기피현상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각 직업을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능수준보다 높은 학력수

준의 남녀 취업인구가 분포하는 대응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과 산업의 대응관계는 농·림·어업과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도매 및 소매업, 금융보험업

과 ‘판매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과 나머지 직업

군은 모두 인접하여 위치하며 연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직업의 지역분포를 통해 직업의 공간구

조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해 본 결과, ‘관리자, 전

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

매 종사자’가 연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

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

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서로 연관성을 띠며 

인접하였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단독으로 위치

하고 있다. 그 외, 직업구조의 변화로 공간재배치 과

정 중에 있는 지역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농림어업 숙

련 종사자가 우세했던 충남, 경남, 경북, 강원지역에

서 대도시지역과 인접한 일부 시군과 도서지역이 하

나의 유형으로 공간상에 위치하였다.

대응분석 결과 산출된 차원 1의 비정칙값을 통해 직

업의 분포를 설명하는 사회-인구통계적 속성 가운데 

가장 높은 상관성을 나타낸 변수는 산업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산업·직업의 구성 분포에서

도 확인했듯이, 직업구성의 변화에 있어 주요 동인은 

산업구성의 변화이며, 산업구성의 변화는 동일산업 

내 직업구성의 이질성을 통해 설명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 417 -

한국 직업구조의 변화와 고용분포의 공간적 특성

사회구조 및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

여 변화하는 직업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은 시대가 필

요로 하는 직업역량과 기술수준을 갖춘 인적자원의 

확보, 육성과 개발이라는 측면과도 직결된다. 직업구

조에 대한 분석결과는 결국 어느 지역에 어떠한 고용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나타내는 정보가 되며 장기적

으로 볼 때 지역내 또는 지역간 인구이동의 방향을 예

측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직업단위의 취업자로 

구성된 인력구조의 관점에서 직업의 분포 변화와 특

징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초연구의 성격과 의미를 

둘 수 있으며, 직업연구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

정책의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분석과 달리 직업분석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은 가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구득이 상대적으로 쉽

지 않다는 점이다. 그나마 가용할 수 있는 공식자료에

서도 지역단위자료의 경우 제공범위도 작고 기간별 

제공되는 구축자료의 체계와 연결성도 떨어져 시계열 

분석에 애로가 있었다. 좀 더 활용 가능한 체계적인 

자료가 광범위하게 제공된다면 보다 면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

1) 직업관련 연구의 추출작업은 연구제목과 내용에 “직업”이 

들어간 모든 검색자료를 추출한 후 다시 연구자가 분류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검색 시 제목에 직업이란 키

워드가 없어도 직업관련 연구내용일 경우 집계에 포함하

였다. 직업성 질환, 직업관련 법, 제도 등과 관련되는 전문

성이 매우 짙은 연구는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의 출간

연도는 2005~2015년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고 자료범

위는 학술논문, 박사학위논문, 연구기관의 보고서로 한정

하였다. 검색엔진은 국회도서관 전자DB, google scholar, 

RISS, KISS를 이용하였다. 추출 후 분류작업은 이영대

(1999)와 한상근(2005)의 분류기준을 토대로 하였다.

2) 고용정보원 <미래의 직업세계>, <한국직업사전>,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한국의 직업지표 연구> 등 주기적으로 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3) 실제로 직업분류 시,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직

능수준 상 같은 범주로 묶여 집계, 분석되는 경우가 있으

나, 사무 종사자는 별도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다.

4)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는 직능수준에 따라 총 9

개의 분류로 1.관리자,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9.단

순노무 종사자로 구분되어 있다(제6차 개정).

5)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서 1980년, 1985년, 1990년은 <한

국표준직업분류(KSCO)> 제3차 개정의 분류체계를 반영

하고 있으며 1995년은 제4차 개정, 2000년, 2005년은 제5

차 개정, 2010년, 2015년은 제6차 개정의 분류체계를 반영

하고 있다. 개정된 직업분류로 인해 과거년도 기준과 연계 

비교를 위하여 자료를 재구성하여 총 6개의 직업대분류 범

주로 통합 재편성하였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제3차 개정

을 기준으로 대분류 항목인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를 통합

하여 재구성하고 제4차 개정을 기준으로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도 통합하여 재구성하였다. 또한, 각 개정안마

다 대분류 체계 항목의 의미는 유사하나, 항목 명칭에는 다

소 차이가 있어 편의상 가장 최근 개정안인 제6차 직업분류 

개정안의 항목명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직업대

분류명은 ‘1.관리자’,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사무 종

사자’, ‘4.서비스 종사자’, ‘5.판매 종사자’,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단순노무 종사자’이다. 군인, 분류불능

(기타, 미상)은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직능 수준은 제2직능 수준으로 이는 중등학교 교육과정 이

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한다.

7) 산업·직업별 구성분포도 시계열 추이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의 지면분량 상 가장 최근시점인 2014년 구성분포만 

삽입하였다.

8) 최적화 척도법(optimal scaling), 쌍대척도법(dual scaling), 

동질성 분석(homogeneity analysis) 등 같은 기법을 일컫는 

명칭이다(Tenenhaus & Young, 1985).

9) 등간척도로 재구성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대 변수는 

다시 명목형 변수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취하였다. 그리고 

지역(시군구)단위의 자료는 구득 가능년도의 한계로 부득

이하게 2000년과 2010년의 자료가 분석에 투입되었다.

10) 예를 들어, 2000년 제4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던 충북 청원

군의 경우 2010년에는 제3사분면의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근접하여 위치하

고 있는데 LQ지수 값을 통해 직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농

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경우 3.01(‘00년) → 2.06(‘10년), 기

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서 0.61(‘00년) → 0.83(‘10년),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서 1.34(‘00년) → 1.87(‘10

년)의 상대적 집중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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